
벤처창업연구 제19권 제5호 (통권95호) ISSN 1975-7557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9 No.5 pp.155-167                         e-ISSN 2671-9509

중년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시사점:

청년층과 비교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허윤 (한양사이버대학원 IT MBA 과정)*

국 문 요 약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실업률을 낮추는 기능에 관심을 두고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늘

리고 있다. 학계 연구도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창업자 수는 중년이 더 많다. 고령화로 중년 창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

지만 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조사한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시각화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차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보다 심리적 요인들

에서 나타났다.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기업가적 태도, 자기 효능감,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의지가 있다. 

창업에 있어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자신감이 더 낮다고 요약하고 중년을 포괄하는 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제안한다. 중년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만드는 정책 목표 수립과 나이 제한 창업지원 폐지,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지각된 사회적지지 제고를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중장년창업, 자영업,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의도, 창업의지, 창업지원정책

Ⅰ. 서론

1.1. 연구배경

창업은 혁신을 자극하고 기술 경쟁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

하여 경제성장과 국가의 번영을 이끈다(Holmgren & From, 
2005). 정책 입안자는 고용과 실업 문제에 대한 치료제로 청

년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이상아·이승윤, 2018). 그러나 실제 

창업자는 2~30대보다 4~50대가 더 많다(통계청, 2024a). 
중년 창업이 많은 이유는 인구구조와 높은 관련이 있다. 통

계청에 따르면 총인구의 중위연령은 2004년 34.1세에서 2024
년 46.1세로 12세 높아졌다(통계청, 2024b). 중년은 연장자라

는 이유로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실직한 중년

은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임금부담, 연령제한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윤미·김
형빈, 2022). 청년과 마찬가지로 중년에게도 창업은 선택 가능

한 경력에 하나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들은 청년 창업을 

우대하고 있으며(중소벤처기업부, 2024a), 상대적으로 중년 창

업을 소외시키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중년 창업

률은 더 높아질 것이지만 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선행연구들은 누가 창업을 할지 예측하는데, 창업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 EI)가 중요하다고 제시한다(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는 잠재적 기업가가 비즈니스를 구상하

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말한다. 창업을 행동으

로 옮기기 전에 창업의지 형성이 선행하며(Ajzen, 2001), 의지

가 강할수록 실제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창업의지는 

실제 창업을 할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이다

(Krueger et al., 2000).
Ajzen et al.(2004)은 창업의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를 제시하였다. (i) 
주관적 규범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영향력이 큰 주변 사람

들이 기업가적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영향

을 받는 것을 말한다. (ii) 행동에 대한 태도는 창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평가이다. (iii) 지각된 행동 

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자신

감을 말한다.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

제는 내면의 심리적 요인이다(이학식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들에 더해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까지 총 10개의 요인이 청년층과 중년층의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랜덤포레스트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

층과 중년층을 구별하는 요인 중요도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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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들은 창업의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시

하고 실증하였지만 대부분 청년층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중년

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며(OECD, 2022),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많이 창업한다. 그런데도 창업지원 정책과 학술 연구는 대부

분 청년층에 집중하고 연구 표본은 주로 대학생이다. 어떤 요

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수요자 관

점에서 창업 정책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밑바탕이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알

려진 요인들이 중년층과 청년층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

한다. 연구 주목적은 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이론과 가설
2.1. 이론

2.1.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현대적 개념은 19세기에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제시하였으나 하나의 정의가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그 용어를 다르게 정의한다(Landström et al., 
2012). Hil et al.(2024)은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

거나 운영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박동수·구언회(2007)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특정 짓는 용어로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

고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업가정신

이라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개념이지

만 대부분 창업과 동의어로 쓰인다(Muithi, 2018).

2.1.2. 창업

창업은 한 번에 끝나는 행위가 아니며 일련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 기업가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팀을 구성하고, 고객을 발굴하고, 
경쟁해야 한다. Kumbhat & Sushil(2018)은 창업 프로세스를 4
단계로 모델화하였다. 

1단계는 정보를 탐색하며 기회를 인지하고, 2단계는 사업계

획을 세우고 진행할지 의사결정을 하고, 3단계는 회사를 설립

해서 초기 운영을 하고, 4단계에는 성장으로 성과를 내는 활

동을 한다. 3~4단계가 실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계이

지만, 그 전에 자기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단계도 중요하다(Krueger, 1993). 

2.1.3. 기업가

기업가(entrepreneur)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이익과 리스크에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기업가는 자영

업자, 컨설턴트, 소상공인이란 말과 혼용되어 쓰인다. 통계청

의 고용 통계는 임금근로자와 대비하여 모든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로 구분한다(통계청, 2024b).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약 78%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통계청, 2024c). 대부

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구분 없이 스스

로를 고용한 사람은 자영업자라고 한다(Blanchflower, 2004). 
본 연구에서는 고용 인원 또는 기업형태에 상관없이 창업한 

모든 자영업자를 기업가라고 정의한다.

2.1.4. 중년의 개념과 특징

중년 또는 중장년의 정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통계청(2024b)은 중년의 범위를 만 40~64세로 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39세 이하이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사업 대상은 만 40
세 이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4b).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청년은 만 20~39세, 중년은 만 40~59세
로 정의한다.
청년과 노년은 경제적, 사회적 취약층이 많아서 연구의 주

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중년의 이른 은

퇴로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신중년이란 용어가 생기는 등 

중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중년은 사회적 역할 변화와 신체적 변화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중년기에 발생하는 조기퇴직은 가치관 상실과 우울

증을 유발하여 중년의 위기로 이어진다(이성균,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중년에게 노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정성지·박보람, 2020). 
중년은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되고 있다(이환웅·고창수, 2023). 
다시 말해 중년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며 안정적

인 생활을 하는 계층과 질 낮은 일자리에 있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층으로 양분된다. 
중년 창업은 독립적으로 더 큰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모험

일 수도 있지만, 주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이 어려워서 일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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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밀어내기/끌어당기기 이론

Weber & Schaper(2004)는 노년층의 창업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밀어내기(Push)/끌어당기기(Pull) 개념을 제시하였다. 밀

어내기는 ‘비자발적 실업’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고, 끌어당기

기는 ‘돈을 더 벌고 싶다’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을 말한다. 
Yimamu(2018)는 두 가지 요인을 각각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

다. 끌어당기기 요인은 (i) 성취를 추구하거나, (ii) 경제적 자

유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iii) 위대한 일을 하려는 

지속적인 열정이 있을 때 하는 창업이다. 밀어내기 요인은 (i) 
실업 상태에 있거나, (ii) 적은 숙련도와 자원만 있어도 경쟁

할 수 있는 창업 기회가 있거나, (iii) 교육 부족, 언어 장벽,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직업을 구할 수 없을 때 생존하기 위

해 창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Weller et al.(2017)은 노년층에서 밀어내기보다 끌어당기기에 

의한 창업이 더 많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밀어내기/
끌어당기기 개념을 토대로 중년층의 높은 창업률이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일 가능성에 유념하여 분석한다.

2.2. 연구가설

2.2.1. 연령

선행연구들은 중년층보다 청년층의 창업 활동이 많음을 보

여준다. Curran & Blackburn’s(2001)은 50세 이상이 되면 나이

에 따라 경제활동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Hart et. 
al.(2004)은 50~64세의 창업 활동이 20~49세의 절반 수준이라

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국내 통계청(2024a)에 따르면 창업자

의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미만 13.6%, 30대 26.1%, 40대 26%, 
50대 20.4%, 60세 이상 13.6%로 창업률은 연령대에 따라 ‘역 

U자’ 모양을 띤다. 전체 표본 11,985명의 연령대별 창업의지

의 정도를 확인한다. 

가설 1a: 연령대에 따라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다.
가설 1b: 연령대에 따라 창업의지는 ‘역 U자’를 띤다.

이하 각 요인은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만 20~39세) 516명
과 중년층(만 40~59세) 499명만을 비교해 분석한다.

2.2.2.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는 창업 계획과 창업 활

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이재혁  

외, 2022).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의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실증하였다(김용태, 2017). 태도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마음가짐, 가치, 믿음이 종합된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가치평가이다. 기업가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업 기

회를 잘 인지하고 기업가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가

와 창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기업가적 태도 점수가 

높다. 

가설 2a: 청년층과 중년층의 기업가적 태도는 차이가 있다.

2.2.3. 기업에 대한 인식

Krueger & Brazeal(1994)은 "기업가적 활동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사회문화적 맥락에 깊이 내재 되어 있

다"라고 썼다.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규범과 문화에 영향을 받

는다. 상공회의소(2024)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지 정도에 대한 평가로서, ‘기업호감지수’를 조사하여 

55.9점이라고 밝혔다. 50점이 기준점이며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 Aguilera et al.(200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bility: CSR)은 개

인, 그룹, 조직, 사회에 걸쳐 이익이 되며 조직의 리더는 CSR
을 우선순위로 윤리 경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

업에 대한 인식은 기업경영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가설 2b: 청년층과 중년층의 기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2.2.4.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반두라(Bandura)의 사회적 인지

(social cognitive)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이임정, 2009), 개인

이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

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역량을 자신이 스스로 보는 자기 

인식의 방식을 말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 효능감이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움에도 지속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Zhao & 
Seibert, 2010; Caliendo et al., 2023). Zhao & Seibert(2010)는 기

업가정신의 맥락에서 자기 효능감의 원천으로 학습, 기업가적 

경험, 위험 감수성을 제시하고,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지가 정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했다.
 
가설 2c: 청년층과 중년층의 자기 효능감은 차이가 있다.

2.2.5. 위험 감수성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위험 감수성이 

빠지지 않는다. 경영자는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위험 감

수성이 높은 개인은 객관적으로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덜 

위험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Zhao & Seibert, 2010; 
Sitkin & Weingart, 1995 재인용). 많은 연구자가 위험 감수성

과 창업의지의 직접 연관성을 제안한다. 

가설 3: 청년층과 중년층의 위험 감수성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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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교육수준과 창업교육

교육수준과 소득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Osiobe 
2019; Becker, 2009 재인용). 교육은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

초적인 방법으로 창업 역량과 관련 있다. Bates(1990)는 대학 

학위를 가진 기업가가 그렇지 못한 기업가에 비해 실패 가능

성이 유의적으로 낮은 사실을 밝혔다. 대학 학위를 가진 기업

가는 공식적인 기관의 대출에 접근하기 더 쉽다. 정규 교육은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높

은 교육수준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올라가듯이, 높은 교육수준이 창

업 기회를 발견하고 사회적 자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가능

성이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1940년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처

음으로 소개되었다(Katz, 2003). 우리나라도 정부의 정책적 지

원으로 창업지원 기관과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기를 방안이다. 
창업지원 기관들은 창업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혜택을 제

공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는 대개 창업교육

을 이수하고 있다. 

가설 4a: 청년층과 중년층의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4b: 청년층과 중년층의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 차이가 있다.

2.2.7. 소득과 직업

기업가는 사업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원을 계속 획득

해야 한다. 창업에 필요한 자원은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

원, 지적자원이 있다. 창업진흥원(2023)의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가의 71%가 창업준비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자금확보를 꼽았다. 자금확보 방법은 복수이며 94%가 자기자

금을 투입하였다. 자기자금 외에는 은행(비은행) 대출, 개인 

간 차용, 정부 융자, 정부출연금 & 보조금, 주식 & 회사채발

행, 엔젤 & 벤처캐피탈 투자 순이다. 소득이 높으면 창업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소득과 직업은 높은 관계가 있다. Inkson & Arthur(2001)는 

경력을 직업상 해온 일 또는 경험이라고 정의하며 지식의 축

적으로 보았다. 경력은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하고 인적 네트

워크를 쌓는 원천이다.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직업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중년층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지식이나 인적 네

트워크가 더 풍부하다. 직업 경력으로 축적된 지식은 조직을 

바꾸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에 도움이 된다.

가설 5a: 청년층과 중년층의 소득에 차이가 있다.
가설 5b: 청년층과 중년층의 직업에 차이가 있다.

2.2.8. 성별

기업가는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기업가가 갖추어

야 할 자질로 남성적 특질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창업기업

실태조사(창업진흥원, 2023)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62:37로 남성 창업자가 여성 창업자의 두 배에 달한다. 성별

에 따라 바람직한 직업이 있다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개

인이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여성 

창업을 우대하는 정책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 

창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업은 

남성이 우세하다(OECD, 2024). 황주경·강순희(2021)는 중년층

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더 크며, 여성 

고학력자일수록 재취업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중년 여성은 경력 단절로 취업이 어려

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서 창업을 선

택하는 경향이 있다.

가설 6: 청년층 여성과 중년층 여성의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다.

2.4.9. 가족 롤 모델

부모가 자영업자이면 자녀도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

다(Marinakou, 2014). Zellweger et al.(2011)은 창업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개인은 창업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

의 가능한 경력 선택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롤 모델(role model)은 특정한 능력이나 스킬을 배울 수 있는 

누군가를 말한다. 사람들은 롤 모델의 성격, 행동, 목표를 모

방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Gibson, 2004),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Krueger et al.(2000)은 롤 모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기업가의 사례는 잠재적 창

업자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고 창업에 대한 열망

을 불러일으킨다. Nauta & Kokaly(2001)는 롤 모델이 역할 모

델과 동기부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조언을 해준

다고 하였다. Niels et al.(2011)은 롤 모델의 기능으로 (i) 열망

과 동기부여, (ii) 자기효능감 증대, (iii) 사례를 통한 학습, (iv) 
조언과 같은 지원에 의한 학습을 제시하였다. 그중 사례를 통

한 학습이 가장 중요하며 창업 초기 단계에는 81%가 롤 모델

이 있었으며, 가족 구성원 중의 창업자는 매우 큰 영향을 미

치는 창업자의 롤 모델이었다.

가설 7: 청년층과 중년층은 가족 롤 모델 유무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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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데이터 출처와 표본 개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수집한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개인편)’ 설문 결과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국내 기업가정

신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연구 또는 교육 근거자료로 활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통계자료이다. 조사 주기는 3년이

며 가장 최근에 수집된 2022년 자료를 사용한다.
표본 추출법은 층화확률비례계통이다. 17개 지역에서 제곱

근비례배분방법(지역)과 비례배분방법(조사구)으로 조사하였

다. 조사 대상은 만 13세 이상 ~ 만 69세까지이다. 총 표본 

수는 11,958명으로 대표성이 있을 만큼 표본 크기가 충분하다

(가구원 기준 상대표준오차 0.55%). 설문은 총 82문항이며 인

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는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에 대한 인식’과 개별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이용한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명목척도이다. 기업가정신을 

묻는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서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각 컨스트럭트(construct)는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hronebach’s alpha)를 구하였다. ‘기업가

적 역량’ 12개 문항은 .91, ‘기업가적 태도’ 7개 문항은 .88, 
‘기업에 대한 인식’ 3개 문항은 .86이 도출되었다. 크론바흐 

알파 값의 수용 가능 수준은 .75~ .95의 범위이므로(Tavakol 
& Dennick, 2011), 내적일관성은 양호하다. 내적일관성이 있는 

설문 응답은 전부 합치거나, 가중치를 두거나,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기법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컨스트럭트 값을 모두 합하고, 서

로 다른 척도가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표준화

(standardization)를 하여 이용한다. 예컨대 한 응답자의 기업가

적 역량 12개 응답을 전부 합하면 12점에서 84점 사이에 하

나의 비율척도 요인이 된다.

3.2. 청년층과 중년층의 구분

만 20세 ~ 만 39세를 청년층으로, 만 40세 ~ 만 59세를 중

년으로 구분한다. 생애주기에서 39세와 40세는 뚜렷한 차이점

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40세와 59세를 동질성이 있는 집단으

로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그런데도 각종 창업 정책은 39
세를 넘어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청년과 중년

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 

3.3. 데이터 분석 도구

분석 도구로 파이썬 버전 3.10.4를 사용한다. 데이터 전처리

와 기초 통계량를 위해 pandas와 numpy를 쓰고, 통계 분석 패

키지는 scipy와 pingouin을 사용한다. 이진 분류 모델 생성과 

성능 분석을 위해 sklearn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matplotlib과 seaborn을 사용한다.
가설검정을 위해 요인이 연속형이면 t검정을 하고 범주형이

면 카이제곱 검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통계적 유

의성이 있는 경우 시각화를 통하여 탐색적 분석을 한다. 
청년층과 중년층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요인과 그 중

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classifier)로 

모델을 만든다. 랜덤포레스트는 트리(의사결정나무) 계열의 

알고리즘으로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다(Yadav, 2024). 첫째, 비

선형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둘째, 변수의 

중요도를 판별하는데 선형회귀보다 더 안정적이다. 
랜덤포레스트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학

적 가정이 불필요하고, 예측 요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장

점이 있다. 랜덤포레스트의 단점은 컴퓨터의 연산력이 많이 

필요하다. 과대적합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데이

터 중 80%는 학습용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나머지 

20%는 테스트용으로 남겨두었다가 성능(일반화 가능성)을 확

인한다(뮐러·가이도, 2022). 또한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으로 분류 모델을 생성하여 랜덤포레스트

와 성능을 비교한다.

Ⅳ. 분석 결과

<표 1>은 전체 표본 11,985개의 기술통계이다. 

<표 1> 표본 기술통계

Description 평균 SD 빈도 % Description 평균 SD 빈도 %
연령대 - - 직업별 - -

10 877 7% 관리자 114 1%

20 1207 10%
전문가 및 

관련
342 3%

30 2329 19% 사무 2285 19%
40 2109 18% 서비스 1887 16%
50 2641 22% 판매 1632 14%

60 2795 23% 농립어업 관련 510 4%

성별 - -
기능원 및 

관련
864 7%

남성 5736 4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410 3%

여성 6222 52%
단순노무 
종사자

568 5%

학력별 - - 학생 1303 11%
받지않았음 10 0% 주부 1572 13%
초등학교 186 2% 취업준비자 114 1%
중학교 1243 10% 은퇴자 329 3%
고등학교 5110 43% 기타 28 0%
대학교

(2,3년제)
2092 18%

기업가적 
역량

- -

대학교
(4년제)

3216 27% (12~84점) 51.9910.03



허윤

16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9 No.5

<표 2>는 전체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이다. 유의

수준 .01에서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2> 연구가설 검정 결과

가설(요인)
청년층 중년층

t값 χ2값 p값
검정
결과Mean SD 빈도 % Mean SD 빈도 %

1a
(연령대)

- - - - - - - - - 264.59 0.000 채택

1b
(역U자)

- - - - - - - - - - 0.000 채택

2a
(기업가
적 태도)

34.55 6.11 - - 32.8 6.20 - - 4.51 - 0.000 채택

2b
(기업에

대한 인식)
13.96 4.24 - - 13.37 3.95 - - 2.29 - 0.022 기각

2c
(자기 
효능감)

59.01 8.47 - - 56.81 8.73 - - 4.08 - 0.000 채택

3
(위험
감수성)

4.78 1.35 - - 4.64 1.38 - - 1.65 - 0.099 기각

4a
(교육
수준)

- - 516 - - - 499 - - 99.53 0.000 채택

4b
(창업

교육이수)
- -

160/
365

30% - -
179/
320

36% - 2.48 0.115 기각

5a
(소득)

2.29 0.76 - - 2.58 0.82 - - - 0.000 채택

5b
(직업)

- - 516 - - - 4.99 - - 64.03 0.000 채택

6
(성별
여/남)

- -
218/
298

42% - -
182/
317

36% - 3.31 0.069 기각

7
(가족
롤모델)

- -
134/
382

26% - -
101/
398

20% - 4.36 0.037 기각

청년(20-39세) 표본수: 516, 충년(40-59)표본수: 499, 유의수준: .01

<표 3>은 연령대별 창업의지 비율이며 30대가 가장 높다.

<표 3> 연령대별 창업의지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창업의지 없음 838 1047 1973 1833 2418 2684

창업의지 있음 39 160 356 276 223 111

없음/있음
비율 %

4.45% 13.26% 15.29% 13.09% 8.44% 3.97%

전체표본수(11,985)의 창업의지 비율(%): 9.74%

<표 4>는 <표 3>을 막대그래프(bar graph)로 시각화한 것이

다. 연령대별 창업의지는 ‘역 U자’ 모양을 띠고 있다.

<표 4> 연령대별 기업가적 의도 ‘역 U자’

이하는 채택된 7개 가설을 시각화로 분석한다. 그래프에서 

청년은 오렌지색이며, 중년은 회색이다. 비교를 위하여 전체 

평균(11,985개)을 추가한 경우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3.1.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태도는 전체 평균이 28.20 (SD: 7.05), 청년층 평균

은 34.55 (SD: 6.11), 중년층 평균은 32.8 (SD: 6.20)이다. 창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창업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표 5>의 시각화된 분포를 보

면 청년층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에 반해 중년층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평균보다 낮은 응답자도 많다. 창업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태도가 낮은 것은 밀어내기 창

업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 기업가적 태도 차이 분포

대학원 석사 92 1%
기업가적 
태도

- -

대학원 박사 9 0% (6~42점) 28.41 7.05

소득별 - -
기업에 대한

인식
- -

100만원미만 3217 26% (3~21점) 13.22 3.98

100~300만원 5106 43%

300~500만원 3210 27%
창업의지

있음

500~700만원 413 4%
청년 2030
(총3536명)

516 15%

700만원이상 102 1%
중년4050

(총4750명)
499 11%

전체표본수: 11,985,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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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기효능감

통계자료는 본래 ‘기업가적 역량’으로 설문하였으나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주관적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으
로 간주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청년층 평균이 59.01 (SD: 8.47)
이며 중년층 평균은 56.81 (SD: 8.37)이다. <표 6>을 보면 전

체적으로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자기 효능감이 더 높다. 기업

가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창업계획이 있는 중년층 중에는 전

체 평균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많으며, 이들은 밀어

내기 창업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6> 자기 효능감 차이 분포

3.3. 교육수준

<표 7>을 보면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교육

수준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층의 

교육수준 분포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이 

더 많이 창업한다던가 또는 교육수준이 낮은 중년층이 더 많

이 창업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표 7> 교육수준 차이 분포

3.4. 소득과 직업

5개 소득 구간을 등간척도로 간주하였고, 전체 평균은 2.37 
(SD: 0.84), 청년층 평균은 2.16 (SD: 0.78), 중년층 평균은 

2.36 (SD: 0.86)이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 평균은 2.29 
(SD: 0.76), 중년층 평균은 2.58 (SD: 0.82)이다. 

<표 8>을 보면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평균소득이 더 높고,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은 각 층의 평균보다 소득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8> 소득 차이 분포

<표 9>는 직업 분포이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

의 직업군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청년층은 학생과 사무직의 

비율이 높다.

<표 9> 직업 차이 분포

추가로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을 통합하여 1,015
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10>을 보면 현재 직업은 

1) 판매 2) 서비스 3) 사무 순이다. 전체 표본(11,985명)의 가

장 많은 직업은 1) 사무 2) 서비스 3) 판매 순이므로 현재 직

업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판매직은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표적 시장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고 창

업 시 고객 확보를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창업의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표 10> 창업의지가 있는 표본의 직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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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요인 중요도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과 중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랜

덤포레스트 알고리즘으로 이진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다. 가설 

2a에서 가설 7까지 10개의 요인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고, 청

년과 중년을 결과 변수로 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전체 

데이터 중 80%는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20%는 남겨두었다가 

성능(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표 11>은 테스트용 데이

터만을 이용한 모델의 성능이다. 예측 정확도는 69%이며 

f1-score는 중년 .66, 청년 .71이다.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을 이용해 동일한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으나, 정확도는 62%이며 f1-score는 중년 .63, 
청년 .63으로 랜덤포레스트 보다 낮았다.

<표 11> 랜덤포레스트 모델 성능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중년 0.62 0.7 0.66 111

청년 0.74 0.67 0.71 143

accuracy 0.69 254

macro avg 0.68 0.69 0.68 254

weighted avg 0.69 0.69 0.69 254

<표 12>는 독립 변수들의 특성 중요도로서 청년층과 중년층

을 구별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특성 중요도는 선형 

모델의 계수와 달리 절댓값이며 항상 양수이다. 어떤 특성이 

중요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유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랜덤포레스트는 독립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기능이 있으며 어떤 특성이 낮게 나왔더라도 다른 특성이 동

일한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뮐러·가이도, 2022). 
데이터를 부트스트랩(bootstrap)해서 많은 모델을 생성하고, 

그 집합에서 하나의 예측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인다(브루스 외, 2022). 무작위성(randomness)을 이용하기 때

문에 상대적 중요도가 사소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번 

확인한 결과 중요도의 순위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12> 특성 중요도

청년과 중년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도는 ‘기업가적 태도’, 
‘자기 효능감’, ‘기업에 대한 인식’ 순이다. 각 요인의 개별 검

정에서 보았듯이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기업가적 태도’와 ‘자
기 효능감’이 더 크다.
기업에 대한 인식은 <표 12>에서 보듯이 p값(p-value)이 .022

로 유의수준 .01에서 기각되었지만, 세 번째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시 살펴본다. 기업에 대한 인식은 <기업은 수

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전체 표본(11,985개) 평균은 13.22 (SD: 3.98), 청년층 평균은 

13.96 (SD: 4.24), 중년층 평균은 13.37 (SD: 3.95)이다. 창업의

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업에 대한 인

식이 더 부정적이며,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더 부정적이다. 선

행연구들은 창업 동기 중 하나로 일에 대한 불만족과 더 나

은 회사를 만들려는 열망을 꼽는다(Murnieks et al., 2020, 
Shane et al., 2003).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으며 예비창업

자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창업하는 것이다. 창업의지

가 높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은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서일 가능성이 있다. 추
가적인 질적 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다.

‘직업’은 청년층에 학생이 많고, ‘교육수준’은 청년층이 더 

높다. ‘성별’은 남성 창업자가 여성 창업자의 두 배 수준으로 

창업의지와 뚜렷한 관계가 있지만, 청년층 성비와 중년층 성

비는 달라지지 않는다. ‘위험감수성’, ‘소득’, ‘가족 롤 모델’, 
‘창업교육 이수 여부’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큰 차이는 없다. 
개별 요인 검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차이점은 교

육수준, 직업,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보다 기업가적 

태도, 자기효능감, 기업에 대한 인식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세 가지 심리적 요인은 전부 청년층의 

평균 점수가 더 높다. 

V. 결론과 시사점

5.1. 결과 요약과 고찰

전체 표본 11,985개에서 창업의지는 나이에 따라 증가하다

가 꺽이는 ‘역 U자’ 모양임을 확인하였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10개 요인을 검정하였다. ‘성별’, ‘가족 

롤 모델’, ‘창업교육 이수 여부’, ‘위험 감수성’은 청년층과 중

년층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직업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평균 소득이 높으며 중년층이 창업자금 확보에 더 유리하다

고 볼 수 있다. 반면 청년층은 중년층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

다. 교육수준은 창업 성공률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Bates, 1990). 중년층이 소득과 직업적 경력이 많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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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라면 청년층은 한 단계 높은 교육수준으로 상대적 약

점을 상쇄할 수 있다. 직업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청

년층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을 제외하면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판매 또는 서비스업 종사

자가 절반에 이른다. 
10개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한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다. 청년층과 중

년층을 구별하는 주요 요인은 ‘기업가적 태도’, ‘자기효능감’, 
‘기업에 대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인식의 경

우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높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일 가능성일 수 있으며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맥

락에서 청년층이 자기효능감도 더 높다. 반두라(Bandura, 
1999)는 기업가정신 영역에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창업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시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거절당하고, 시장 조건이 나쁘고, 정부의 기

업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Saraih et al., 2018). 
기업가적 태도도 청년층이 더 높다.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느낌을 말하며 창업과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한 가

치평가이다. 이상 세 가지 요인은 믿음, 감정, 생각과 같은 내

면의 심리적 요인이다. 연구자는 창업의지가 있는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더 낮다고 제안한다. 
중년층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한다면 밀어내기 가설이 지지된다. 더 큰 기회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

지 않다는 뜻이다. 한요셉(2024)은 우리나라 근로자들 대부분

이 40대 후반에 주된 직장을 나오며 중년은 기대치를 낮추어

도 재취업이 어렵다고 하였다.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창업지

원 정책도 중년을 소외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출, 세제 감면, 
자금지원과 같은 혜택을 청년층에게만 부여하는 정책들이 늘

면서 중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사회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산이나 짐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통념은 나이가 많다고 자각한 사람들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Weber & Schaper, 2004). ‘문과를 나오던 이과

를 나오던 결론은 치킨집 사장이다’라는 우스갯소리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며 창업자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청년 지원에 집중하며 절대적 창업자 수가 더 많은 중년을 

소외시키는 정책 방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5.2. 정책적 시사점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창업이란 모험을 하라고 장려한다. 창업

정책의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정책과’를 운용하

고, 지자체들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이상

아·이승윤, 2018), 청년 창업지원 정책은 늘고 있다(중소벤처

기업부, 2024b). 최세경 외(2017)는 창업지원 정책 방향성을 

‘혁신창업지원’과 ‘청년지원’으로 구분하고 ‘혁신기반의 청년 

창업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청년 창업지원 정책은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다. 혁신창업은 청년층

에 적합하다는 인식도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

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현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성

공 창업 모델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에 대학을 중

퇴하고 창업에 뛰어들어 혁신과 성공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Azoulay et al.(2020)은 빠르게 성장하는 1,700개 

창업 기업의 창업자 평균연령은 45세이며 중년층의 창업 성

공률이 가장 높음을 실증하였다. 
창업의지가 있는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자신감이 낮으며 지

원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중년 창업을 지지하고 성공률을 높

이기 위한 정책 목표와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가능한 정책 목표는 중년이 창업을 긍정적인 경력 선택으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노력이다. 밀어내기 창업도 개인에게는 생

계를 이어 나가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국가 

차원에서는 실업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줄인다. 비자발적 창

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Kautonen, 
2010). 
지원 방안으로 첫째, 창업지원 정책에서 나이 제한을 없앨 

수 있다. 청년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은 아니며 중년이라고 해

서 노동시장이나 창업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경제적 취약층의 창업지원이 목표라면 지원 대상을 

취약층으로 한정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혁신을 자극하

기 위해서라면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선별하면 될 것이다.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기준이 되는 만 39세는 임의적이다.
둘째, 중년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태도, 마음가짐,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지를 높인다(공혜원, 2018; Soomro 
et al., 2020). 대학과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교육들은 단순 지식

전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윤방섭, 2004). 가르치기 

쉬운 하드 스킬(hard skills) 중심이다. 예컨대 인사, 세무, 창업

법률, 온라인판매법, 창업지원정책 활용 등을 가르친다.
Sadq(2019)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중년 창업의 성공 사례 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높이

고, 경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레

임워크를 실습하고, 같은 중년 창업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

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를 높이는 

홍보 사업이 필요하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기 효능감과 

기업가적 태도 지향성을 높인다(Haber et al., 2007; Lestari et 
al., 2022).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Muhammed et al., 2020). 경력과 노하우가 많다는 이점을 활

용한 중년 창업을 장려하는 홍보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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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창업을 긍정적인 경력 선택의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만

드는 정책 목표 수립과 나이 제한 창업지원 기준 폐지, 중년

층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높이

는 홍보 사업으로 중년을 포괄하는 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제

안한다.

5.3. 의의와 한계점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년층을 연구하였

다. 본 연구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탐색적 비교분석으로 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한계점은 첫째,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많은 요인을 탐색하였

다. 창업의지 형성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차원적이며 한두 가지의 결정적인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중년 창업자가 많은 현상을 이해하

기 위해 질적 연구로 각 요인을 심도 깊게 조사할 수 있다. 
둘째, 단일시점 조사이기 때문에 설문 응답과 다른 행동을 했

는지 확인할 수 없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행동에 선행한다(Ajzen et al, 2004). 그러나 기업가적 태도와 

자아 효능감은 심리적 요인으로 시간에 따라 바뀌며 창업의

지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행동을 바꾼다. 동일한 표본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한다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요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69%로 양호하나, 주요 요인이 추가되거나 누락되면 

상대적 중요도가 달라진다. 연구자는 정부지원자금이나 정책

적 배려와 같은 ‘창업생태계’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창업

의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지만, 수집된 자료에는 존

재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주요 요인을 선택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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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Middle-aged

Koreans and Implications: Exploratory Research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Young Koreans

Her, Yoon*

Abstract

Entrepreneurship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olicymakers are interested in the function 
of entrepreneurship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are increasing policies to support youth entrepreneurship. Most academic research also 
focuses on youth entrepreneurs. However, in reality, the number of entrepreneurs is higher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With the  
ageing population, middle-aged entrepreneurship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bu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middle-aged entrepreneurship. This study utilized quantitative data on entrepreneurship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using visualization an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e differences between young and middle-aged indivisuals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s were found to be more important in psychological factors than demographic factors. Middle-aged individuals had 
entrepreneurial intentions despite having a negative or low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elf-efficacy, and recognition of 
entrepreneurship. In summary, middle-aged individuals had lower confidence in entrepreneurship compared to young people. This study 
suggests developing entrepreneurship policies that are inclusive of middle-aged individuals, setting policy goals to promote a positive view 
of middle-aged entrepreneurship, and provid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bolishing age-based 
entrepreneurship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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